SEPARATION ANXIETY
많은 주인들은 혼자 남겨진 강아지때문에 여행도 가지못하고 집을 잘 비우지 못하는 주인들이 있습니다. 집에 혼자 놔두는 것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하는강아지들은 주인들의 생활을 크게 변화줄수 있고 주인들의 삶에 제한을 줄수도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문제를 고치지 않는다면 강아지와 주인 모두의 삶을 아주 힘들게 만들수가 있습니다. 강아지들은 무리를 지어서 사는 동물들입니다. 그렇기떄문에 혼자 남겨졌을떄 분리불안증을 보이는것은 놀랍지않습니다. 알맞은 도움이 있다면 많은 강아지들은 혼자 조용히 지낼수있는 것을 배울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도움/훈련이 없이 강아지를 방치한다면 강아지도 힘들고 주인도 힘들어집니다.  

어떤 나이의 강아지든지 이 분리불안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것을 할수 있고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도 많은것을 해볼수있습니다. 집에 나가기 전에 조용히나가고 집에 왔을때도 조용히 들어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울수 있습니다.  강아지를 집에 혼자 놔두고 가는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기전에 작별인사를 한다든지 강아지가 자신이 없을동안에 무슨일을 저지를지 걱정이 되어서 미리 겁을주려고 단호한 말을 할수가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하고 집을 나서던지 이 두가지행동 모두 강아지에게 불안하게 만들고 나가는 작용이 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실떄 그냥 아무 일없다는듯이 조용히 집을 나가셔야 합니다. 

비슷한 문제가 주인이 집에 왔을떄에 생깁니다. 하지만 집에서 외출할떄와는 달리 더 감정적일수가 있기떄문에 더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킬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인들은 집에 왔을때 반기는 강아지를 부추기고 심하게 환영하는것을 좋아할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하게 환영하는것을 부추기는 것은 문을 긁는다든지 창문을 손상한다든지 조금 늦게 문을 열때 다른 애완동물을 공격을 할수가 있고 또한 분리불안증에 걸릴 경향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렇기떄문에 집에 올때 조용하게 들어오시는것이 이런일을 방지하기위해서는 당연합니다.  

두번째로 흔히 실수를 하는것으로는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때에 강아지가 혼을 날짓을 외출을 한사이에 해놓은것을 시간이 흐른후에 처벌을 내리는것입니다. 시간이 흐른후에 처벌을 하는것은 전혀 아무효과도 없습니다. 가끔 어떤 주인들은 자신이 처벌을 할때에 강아지가 복종하는 자세를 취하는것이 강아지가 잘못한것을 안다는 표시를 하는것으로 착각을합니다. 하지만 그 행동을 취하는것은 주인이 화가났다는것만 알뿐 강아지자신이 무었때문에 혼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때문에 시간이 지난후에 처벌을 하는것은 전혀 효과가 없다는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분리불안증으로 강아지가 물건들을 부수거나 손상을 시킨다면 외출을 하는동안에 강아지를 격리를 시키는것은 그런일을 안전하게 방지할수있는 방법입니다. 또다른 방법으로는 그런 물건들을 강아지가 손대지 못하는곳에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아지생활에 변화가 있다면 이런 분리불안증을 불러일으킬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오랫동안 보호소에 있던 강아지가 입양될때에 이런 일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꼭 이런 경우만 아니라도 어떤 변화가 강아지 일상생활에 변화를 준다면 분리불안증상을 나타낼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같이 지내던 사람이나 동물이 더이상 집에서 생활을 같이 하지 않는다든지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에 반응을 해서 분리불안증이 걸릴수 있습니다. 


먼저 강아지가 집에 혼자있을때 얌전하게 있게 하기위해서는 먼저 사람들이 있을때에 편하게  있을수 있어야 합니다. 질서가 잡힌 생활이 있어야지 강아지가 편히 지낼수가 있습니다. 먼저 적당한 운동, 훈련, 급식스케줄, 용변스케줄과 의료관리등 강아지가 필요한것들이 있어야지만  강아지가 편한 생활을 할수있습니다. 가끔 어떤 강아지들에게는 이런 기초적인 것들을 공급받지못해서 분리불안증증상이 올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경우라면 이것은 강아지에게 잘못이 있는것이 아니라는것을 명심하시고 전문기관에서 도움을 먼저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바른 훈련을 받는다면 강아지는 혼자서 지내는것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훈련을 받는동안 강아지와 더 좋은 관계를 가질수가 있습니다. 강아지와 산책하는것은 이런 관계유지를 하는데에 아주 중요할수가 있습니다. 같이 외출을 하고 다시 집에 돌아오는 일을 반복하게 된다면 집에 혼자있는 두려움을 극복하는데에 도움이 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클래스또한 큰 도움이 될수가 있습니다. 

강아지가 혼자 얌전히 우리안에 있는것을 적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짧은시간만 우리안에 있게 하고 우리안에 있을때에는 간식을 주시면 됩니다. 강아지가 혼자 우리안에 있는것이 편해지기 전까지는 강아지를 혼자 우리안에 너무 오래 방치하시면 안됩니다. 만약에 너무 오래 방치하시면 우리안에 갇히는것이 두려울수도 있기떄문에 천천히 우리안에 있는 시간을 늘리셔야합니다. 
집에 혼자 있는것을 적응하기 위해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적응훈련을 시키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외출을 하는시간을 짧게하시고 서서히 외출하는시간을 늘리시면 됩니다. 이 방법을 하실때에 주의하셔야 할점은 외출할때와 외출을 하고 돌아올떄에 조용히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외출을 하실때에는 외출을 하기전이나 외출을 한후에 밥이나 물 그리고 용변을 보는 것을 해결해주셔야 합니다. 
가끔 분리불안증이 있는 강아지를 가진 주인들은 이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새로운 강아지를 분양받는 주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리불안증이 해결되기보다는 두마리의 강아지 모두 분리불안증에 걸릴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집에 또 다른 강아지를 분양받기전에 문제가  있는 강아지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강아지를 분양받아야합니다.  
궁금하신점이나 물어보실점들이 있으시면 저희병원으로 연락을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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